
내 멋대로 살 테야 

(혼외정사 4)

그녀는 “빠개질 듯 아프다”는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처음 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자신

은 ‘편두통’이라고 하였지만 임상적인 증상의 형태로 보아서는 편두통이 아니라 신경성 두

통이었다. 몇 차례의 진찰과 면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장차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남자와 동거 중이었다. 

그녀는 때로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건지”하는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는다고 했으며, 

때로는 시부모가 될 사람들에 대한 불만스러움 같은 것이 많이 있음을 노골적으로 토로하기

도 하였다. 비록 결혼을 약속하였다고는 하여도 혼전에 동거를 하는 상태는 불안정할 수밖

에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녀는 지속적인 두통에 시달렸다.








